
 

동아시아 여성미술의 독창성과 다양성 함께 본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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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시아 국가 여성미술의 다양한 모습과 독창성을 함께 보여주는 전시가 15일 서소문 본관 2~3층에서 시작됐

다. 

 

'동아시아 페미니즘: 판타시아'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선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인도네시아, 

인도 등 7개국 작가 14명의 작품 50여점을 소개한다. 

 

 

강애란, Re-Voice 

 

제목의 '판타시아'는 '판타지'(fantasy)와 '아시아'(Asia)의 합성어다. 

 

페미니즘을 화두로 삼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립미술관은 "요즘 전세계적으로 여성 혐오가 확산하는 가운데 그간 

고개를 숙였던 페미니즘이 사회 분야에서 재고되고 있다"며 "1970년대가 여성주권을 높이자는 운동이었다면 현

재는 가부장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내포하는 젠더 문제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"고 설명했다. 

 

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페미니즘 시각에서 동아시아 여성미술의 현재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



다. 

 

강애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주제로 한 신작을 선보였다.   

 

피해 할머니의 증언과 다큐멘터리 영상, 사운드 등을 한 곳에 모은 영상설치작품이다. 

 

강애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"작품이 공감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했다"고 말했다.   

 

비정형적 실로 엮은 현장 설치작업으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 치하루 시오타는 이번에는 검은색 실로 백색의 드

레스를 거미줄처럼 감싼 작품을 보여준다. 

 

10명이 동원돼 100시간을 들여 완성된 작품으로, 작가는 여성의 부재와 억압을 이야기한다고 미술관은 전했다.   

 

 

치하루 시오타, 애프터 더 드림 

 

중국 작가 인 시우젼은 재활용 의상이나 버려진 천, 비행기 바퀴 등을 활용한 작품을 소개한다.  

 

그는 중국이 "과거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여성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"면서도 "시골에선 아직 반

(反)여성적 성향이 심하다"고 말했다. 

 

참여작가 중 유일한 남성인 싱가포르 출신 밍 웡은 여장을 한 채 아름다움의 의미를 물은 사진과 영상으로 관람

객을 만난다.   



 

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이 작가는 "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"면서도 "싱가포르에도 부계적 상황이 존재하지만, 한

국보다는 덜 한 것 같다"고 말했다. 

 

인도네시아 작가 멜라티 수료다모는 숯을 이용해 생명의 순환성을 보여준다. 

 

 

멜라티 수료다모, 나는 내 집의 유령 

 

한국 작가로는 정금형, 정은영, 장파, 함경아 등이 참여한다. 

 

이번 전시 참여작가 중 7명은 연말 중국 광둥미술관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아 비엔날레에 참여할 예정으로, 서울

시립미술관 전시로 해외 소개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술관은 덧붙였다.   

 

전시는 11월8일까지다. 문의 ☎ 02-2124-8868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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